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세미나는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 <2023 코리아라운드 컬처>의 선정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3 <Kore·A·Round Culture> Bilater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gramme for Arts & Culture 
 

 

한⸱영 문화도시 교류 세미나 (UK-KR City of Culture Exchange Talks) 

• 일       시: 2 월 22 일(목) 13.30–17.00 

• 장       소: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명동 11 길 19) 

• 참가 신청: https://forms.office.com/e/ZxuH4V5Tii  

• 주       최: 주한영국문화원  

• 주       관: 주한영국문화원, 충주문화관광재단,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s://forms.office.com/e/ZxuH4V5Tii


 

• 세부 프로그램:   

*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13.30 오프닝 및 환영사 

13.40 Talk 1 - 비전에서 지역민 참여까지 

14.00 Talk 2 - 프로그램의 실행: 지역 인재 발굴/개발 및 작품 제작  

14.20 패널 토의 1: 사업 개발 및 기금 조성 (모든 연사)  

15.10 Talk 3 - 파급 효과 및 레거시 

15.30 Talk 4 - 국제 교류와 협력 

15.50 패널 토의 2: 평가와 문화 도시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교훈 

(모든 연사)   

16.30 질의응답 및 클로징 

 
 

 

  



 

연사 소개 
 

샤나즈 굴자르 (Shanaz Gulzar) 

브래드포드(Bradford) 2025 예술감독 

샤나즈 굴자르는 예술가와 프로듀서로서의 실력과 예술적인 비전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예술과 문화적인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품 창작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으며, 영국 문화계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샤나즈는 영화,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공예술, 미디어 영역에서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맨체스터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프로듀서로서 영국 국내외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샤나즈는 

BBC 다큐멘터리 ‘숨겨진 역사: 브래드포드의 숨겨진 초상’과 요크셔의 

풍광을 동시대 예술가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요크셔 산책길’의 진행자로 활동하는 등 TV 부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영국문화도시 브래드포드 2025 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총괄 디렉터인 댄 베이츠와 함께 

리더십과 방향성을 지휘하며 다양성, 예술적 혁신, 지역민의 참여를 기린다는 계획 하에 브래드포드의 

변혁적인 문화적 르네상스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엠마 베벌리 (Emma Beverly) 

리즈 (Leeds) 2023 책임 프로듀서    

엠마 비벌리는 다원예술 프로듀서이자 프로그래머이며 엠마가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은 6 개 대륙을 투어링했다. 현재 Leeds 2023 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수천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75 명으로 

구성된 창작팀을 이끌고 있다. 리즈 2023 은 작품 커미션, 레지던시, 

50 개의 국제 파트너와의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엠마는 East Street Arts 의 공동 디렉터, Eclipse Theatre Company 의 총괄 프로듀서 및 독립 

프로듀서로서 일해 왔으며, 국제적 커미셔닝과 투어링, 행사 진행, 지속가능성과 기후 정의, 프로젝트 

기획과 운영, 지역민 참여 활동 및 참여적인 예술 활동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엠마는 리즈 기후 위원, 리즈의 지속가능 예술 운영 위원회 회원, 헐 트럭 극단의 이사이며, 지난 10 년 

간 예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해 8,500,000 파운드(약 130 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마틴 그린 (Martin Green) CBE 

(전) 헐 문화도시 (Hull City of Culture) 대표 , Tait 라이브 

이벤트 부문 부회장 

마틴 그린은 2012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 개막식 및 패막식 행사, 헐 

영국문화도시 2017, 언박스드 프로젝트, 2022 버밍험 커먼웰스 

게임의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영국의 가장 주요한 문화행사들을 

총지휘했으며 2023 년에는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리버풀에서 개최된 

유로비전을 이끌었으며, 2024 년 1 월에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Tait 의 글로벌 라이브 

이벤트 부문의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마틴은 2020 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2020 두바이 엑스포 자문을 역임했고 2018 년 헐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와 영국 

여왕으로부터 CBE 작위를 수여 받았다.      

 

 

제니 데일리 (Jenny Daly) 

영국문화원 파트너십 총괄   

제니 데일리는 영국문화원 본부에서 페스티벌과 시즌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으며, 영국의 문화도시들과 세계 

문화도시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런던의 우수한 지역 예술기관인 더 알바니 (The Albany)에서 기금조성 

및 가족 프로그램을 총괄했으며, 기업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